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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오일, 석유 수입 마케팅 강화 
최대주주 SPC, 주유소망 확대요구 … 선진기법 도입 이미지 차별화

석유 수입업계의 선두주자인 타이거오일이 주유소망을 대폭 확충하고 주유소 마케팅 기법을 개선하는 등 공

격적인 경영에 나선다.

타이거오일의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싱가폴 SPC는 최근 자사 석유마케팅 전문가를 파견해 3개월 

일정으로 타이거오일 주유소에 대한 현장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싱가폴 국영 정유기업인 SPC는 타이거오일 주유소의 시설과 서비스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싱가폴의 주유

소 경영기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SPC는 현재 전국적으로 40여개의 계열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오일에 주유소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

도록 주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이거오일은 주유소망을 최대 100여개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남에 1개, 강북에 2개 등 3개 뿐인 서울지역의 주유소망을 대폭 확충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타이거오일은 “일부 부실기업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로 석유 수입기업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

에서 SPC는 오히려 적극적인 주유소망 확대와 선진 마케팅기법 도입으로 다른 석유 수입기업과 차별화된 이

미지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석유 수입업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판매마진

이 악화돼 시장점유율이 3%대까지 떨어지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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